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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라산 환상숲길에서는 방화용 돌담을 만난다 년대 중반 약 년여에 . 1970 3▲

걸쳐 한라산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해 국유림 경계지를 에워쌓은 방화선이다. 

사진 강경민기자/ =

환상숲길에서 만난 제주인의 생활사[ ]

잣성 쌓고 산장 만들어 방목 목축생활山馬

일제강점기 제주인 동원 하치마키 도로 개설' '

표고버섯 재배 숯가마터 방화용 돌담 등 뚜렷· ·

한라산 환상숲길에는 다양한 제주도민의 생활모습이 숨겨져 있다. 

첫째 숲길을 걷다보면 조선시대를 살았던 제주인들의 목축생활사를 만난다 도민들은 물찻오, . 

름과 찻오름 일대에서 잣성을 쌓고 산장을 만들어 산마 를 방목했다 제주시 열안지 오름 ( ) . 山馬

일대에서는 국마를 맡아 사육하기도 했다 특히 이곳에는 십소장 국영목장 중의 하나였던 소. ( ) 4

장이 설치되었다.

인근 묘지 비석에도 이라는 용어가 표기되고 있다 세기말 갑오개혁 이후 을 전후한 ' ' . 19 ( )四所場

시기에 제주인들은 와해된 국마장터로 달려가 화전을 개척했다 이곳은 무주공산으로 남아있었. 

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화전개간을 한 것이다 그 결과 해발 일대를 중심으로 화전. 400~800m 

동 들이 분산 배치되어 화전벨트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당시 화전동의 위치는 년에 ( ) , . 1899火田洞



제작된 제주지도 에 소상히 나와 있다< > .

둘째 한라산 환상숲길에서는 일제강점기에 개설된 하치마키 도로를 만난다 당연히 제주인들, ' ' . 

을 동원하여 만든 도로였다.

하치마키 란 머리 둘레를 감은 천이란 의미다 현재 이 도로는 한라산 남사면인 서귀포시 답사' ' . 

코스에 원형이 잘 남아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제가 수탈해 갔던 나무 난 온대림 들이 일조량이 . ( · )

많은 남사면에 숲을 이루고 있었다는 점과도 관련될 수 있다.

이런 면에서 이 도로는 일본군 작전용 도로라기보다는 임산자원 수탈을 위한 임도일 가능성이 

높다 그러나 이 도로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목적으로 개설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. , 

적인 조사가 요청된다 즉 일제가 년도에 제주도개발사업계획 에 따라 만들던 환상선. , 1937 ' ' ' (環

이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군사용도로 전환된 것인지 한라산의 임산자원을 수탈하기 )' , 狀線

위해 만들어진 임도인지에 대해 해명이 요구된다.

셋째 한라산 환상숲길에서는 표고버섯 재배터를 만난다 특히 한라산 남사면 답사코스에는 표, . 

고버섯 재배터가 산재해 있다 이 일대는 표고자목이 자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표고버섯재배. . 

는 년경부터 일본인들이 먼저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곳에 고용된 제주인들은 일본1905 . 

인들로부터 재배기술을 전수받아 버섯재배에 동참할 수 있었다.

버섯재배지인 해발 일대는 지형성 강수와 안개가 빈발하여 이곳에서 생산되는 버700~800m 

섯 건조를 위해서는 숯이 필요했다 따라서 버섯재배지 근처에는 숯가마터를 쉽게 찾을 수 있. 

다 현재 한라산 옛 표고재배장은 대부분 폐허로 남아 있다 방치된 표고재배터를 하루속히 복. . 

원 표고생산과 건조과정을 재현함으로써 이것을 문화자원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, .

물찻오름 일대에서 잣성을 쌓고 산장을 만들어 산마를 방목했던 현장▲

을 확인할 수 있다 학술조사팀의 세화고 강만익 선생 사진 왼쪽 이 현장. ( )

에서 제주인의 목축생활사를 설명하고 있다.



넷째 한라산 환상숲길에서는 흑탄과 백탄을 생산했던 숯가마터를 만난다 특히 남원읍 신례, . 1

리 보리악 이승악 일대에는 백탄생산을 위한 숯가마 터와 표고버섯 건조장터가 남아있다 주, . 

민들에 의하면 여기서 생산된 백탄 굴탄 은 일본군 군수품으로 납품되기도 했다고 한다 품질, (' ') . 

이 다소 떨어지는 흑탄은 표고버섯을 말리는 연료로 이용되기도 했다.

다섯째 한라산 환상숲길 주변에서는 주둔소를 만난다 한라산 숲지대가 은신처로 이용되었, 4·3 . 

던 것이다 이곳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제주 역사의 현장이기도 했다 환상숲길 답사과정. 4·3 . 

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못했던 주둔소를 새롭게 발견하여 세상에 알린 것은 큰 수확이었다4·3 .

여섯째 한라산 환상숲길에서는 방화용 돌담을 만난다 이것은 제주시 관음사 야영장에서 천아, . 

오름 일대를 연결하는 숲길에 잘 보존되어 있다 년대 중반 약 년여에 걸쳐 한라산 국유. 1970 3

림을 보호하기 위해 국유림 경계지를 에워쌓은 방화선이다 도민들에게 일당을 주면서 돌을 운. 

반하여 다듬으며 쌓게 했다고 한다 이른 봄 마을공동목장에서 전통적으로 이루어졌던 방앳불. '

놓기 로 인해 한라산 국유림 경계지 부근에서 산불이 자주 발생하자 국유림 보호를 위해 방화'

선을 쌓았다고 한다.

한라산 환상숲길에는 제주인의 생활사가 남아있다 목축생활 잣성축조 화전개척 나무벌목 버. , , , , 

섯재배 숯굽기 방화선 구축 등이 그것이다, , .

이 곳에는 조선시대부터 년대까지 도민들의 경험했던 생활의 여러 모습들이 숲 속에 고스1970

란히 남아있다.

이러한 생활사의 흔적들을 이번 한라일보에서 실시한 한라산 환상숲길 탐사를 통해 확인한 ' ' 

것은 큰 수확이었다 나아가 숲길 탐사를 통해 그동안 단순히 말로만 떠돌던 한라산지 생. ( ) 山地

활사 및 개척사를 공부할 수 있었다 숲 속 돌담 곳곳에 이끼를 뒤집어 쓴 채 남아있는 제주 . 

역사와 문화를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.

그동안 앞서 가시덤불을 헤쳐주신 제주특별자치도산악연맹의 한라산 산쟁이님 들께 감사드린' '

다 강만익 세화고 교사. < ·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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